
알면 유용한 데이타 모델링 실전 사례

병렬  릴레이션쉽

(주 )가야  직물에서는  공장의  모든  설비에  정비  책임자와  조작  책임자를  선임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상기의 내용을 모델링할 경우 [설비] 엔티티 타입과 [직원] 엔티티 타입 간에는 <그림1>과

같이 복수 개의 릴레이션쉽이 필요하다. 두 엔티티 타입 간에 복수 개의 릴레이션쉽이

있으면, 이를 중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두 엔티티 타입 간에는 복수 개의 릴레이션쉽(병렬 릴레이션쉽)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릴레이션쉽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그림1>의 경우 위 쪽의 릴레이션쉽은

설비의 정비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반면, 아래 쪽 릴레이션쉽은 조작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직 원 설 비
정비를 책임진다

조작을 책임진다

직번 (PK)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
직급

설비번호 (PK)
설비모델번호
설비명
설비구입일자
정비책임자 (FK)
조작책임자 (FK)

<그림1>

PK : Primary Key
FK : Foreign Key

생명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관계인이  필요하다 .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이고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며 ,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보험  수익자이다 . 보험  수익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수익자마다  보험금  배분  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 보험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  관계인  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한다 .

상기의 경우도 복수 개의 릴레이션쉽을 이용하여 <그림2.가>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2.가>의 경우 보험 수익자와의 릴레이션쉽을 몇 개나 유지해야 하는 지 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관계인 보험 계약

주민등록번호 (PK)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계약한다

대상이된다

수익자이다

계약번호 (PK)
계약상품번호
계약일
보험계약자 (FK)
피보험자 (FK)
보험수익자1 (FK, Nullable)
보험수익자2 (FK, Nullable)

수익자이다

<그림2.가>

상기의 경우와 같이 릴레이션쉽의 수효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병렬 릴레이션쉽으로

구현하기 보다는 <그림2.나>와 같이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2.나>의 경우에는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연결해 주는 중간 엔티티 타입인 [보험계약 관계인]에서

피보험자와의 관계,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배분 비율 등, 릴레이션쉽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병렬 릴레이션쉽은 모두 <그림2.나>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그림2.나>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 할 경우에는, 릴레이션쉽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조작하는 단계가 늘어나므로 정보 조작 시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계인 보험 계약
관계인

보험 계약

관계인
구분 코드

주민등록번호 (PK)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계약번호 (PK)
계약상품번호
계약일

관계인구분코드(PK)
관계인구분설명

계약번호 (PK, FK)
관계인구분코드 (PK, FK)
주민등록번호 (PK, FK)
피보험자와의 관계
보험수익자 보험금 배분비율

<그림2.나>

01-보험계약자
02-피보험자
03-보험수익자

재귀적  릴레이션쉽



고려  기업은  5개의  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 본부  밑에는  부가  있고  부

밑에는  과가  있다 . 임원과  임원을  보좌하는  직원은  본부에  소속되며 , 부장과

부장을  보좌하는  직원은  부에  소속된다 . 대부분의  직원은  과에  소속된다 . 회사

전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소 , 해외사업소등  소가  존재한다 . 소장을

포함하는  소수의  직원이  소에  소속된다 .

상기의 내용을 단순히 모델링하면 <그림3.가>와 같이 된다. 그러나, <그림3.가>의 데이타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부

부

과

소

직원

본부코드 (PK)
본부명
정원
현재인원

부코드 (PK)
부명
정원
현재인원

과코드 (PK)
과명
정원
현재인원

소코드 (PK)
소명
정원
현재인원

직번 (PK)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
직급
본부코드 (FK)
부코드 (FK)
과코드 (FK)
소코드 (FK)

Nullable

<그림3.가>

첫번째는 직원과 조직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3.가>에서

[직원] 엔티티 타입은 본부, 부, 과, 소와 모두 릴레이션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원]

엔티티 인스턴스는 한 개의 조직에만 속하므로, 실제로 릴레이션쉽 인스턴스를 갖는 것은

한 개 뿐이다. <그림3.가>에서와 같이 릴레이션쉽을 표현한다면, 데이타 모델이 업무

규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할 뿐더러, 프로그램도 복잡해 진다. <그림3.가>에는 [직원]

엔티티 타입과의 릴레이션쉽만 표현되어 있지만, 조직과 관계가 있는 다른 엔티티 타입들도

모델링할 경우 릴레이션쉽 표현의 복잡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둘째, <그림3.가>는 조직이 개편될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고려 기업에서

팀제를 도입하여 본부 밑에는 모두 팀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팀]이라는 엔티티

타입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며, 조직과 관계가 있는 엔티티 타입의 릴레이션쉽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데이타 구조는 물론이고, 많은 프로그램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는 엔티티 타입들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특히 계층적인

구조의 변경이 잦은 경우, 재귀적인 릴레이션쉽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재귀적 릴레이션쉽은 동일한 엔티티 타입 안의 엔티티 인스턴스 간 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상기의 내용에 재귀적인 릴레이션쉽을 활용하면 <그림3.나>와 같이 된다.

     

302
부품판매과

15
15

203
3
Y
N

조직직원

조직코드 (PK)
조직명
정원
현재인원
상위조직코드 (FK, Nullable)
조직Level
상위Level존재여부
하위Level존재여부

직번 (PK)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
직급
조직코드 (FK)

203
전자사업부

30
27
101

2
Y
Y

101
경공업본부

120
119
Null

1
N
Y

[조직]의 엔티티 인스턴스 예

<그림3.나>

본부, 부, 과, 소등을 [조직]이라는 한 개의 엔티티 타입에 병합하여 구현하고, [조직] 내의

엔티티 인스턴스 간에 조직의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재귀적 릴레이션쉽을

연결하였다.

[조직] 엔티티 타입의 조직 Level, 상위 Level 존재 여부, 하위 Level 존재 여부 등의 속성은

해당 조직이 계층 구조에서 어떤 Level에 속하는지를 표현하며,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재귀적 릴레이션쉽을 활용한 <그림3.나>에서는, [직원] 엔티티 타입과의 릴레이션쉽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다. 또한, 팀제로의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신설 팀들을 엔티티

인스턴스에 추가한 후 [직원] 엔티티 인스턴스 들의 릴레이션쉽 인스턴스를 변경하면 된다.

즉, <그림3.나>의 데이타 모델은 데이타 구조나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조직 개편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고객번호의  모델링

데이타 모델링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엔티티 타입 중 하나가 [고객]이다. [고객] 엔티티

타입은 자체 내에 유용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엔티티 타입과의

릴레이션쉽을 통하여 중요한 업무 규칙을 표현하는 등, 대부분의 데이타 모델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엔티티 타입이다.

그런데, [고객] 엔티티 타입의 모델링에서 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고객 번호, 즉 [고객]

엔티티 타입의 프라이머리 키 설정 방법이다. 즉, 고객은 개인, 기업, 외국인 등 다양하므로

이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객 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더구나, [고객] 엔티티 타입과 릴레이션쉽을 갖고 있는 많은 엔티티 타입들이 고객 번호를

외부 키로 사용하므로, 고객 번호의 설정은 전체 모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객 번호의 모델링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속성(컬럼)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림4.가>. 즉,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인

[고객인식번호]를 설정하여, 고객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인식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입력된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를 구분하는 속성(<그림4.가>의

고객인식구분)도 추가하여야만 고객 번호의 활용이 용이하다.

       

고객

고객인식번호 (PK)
고객인식구분 (PK,FK)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그림4.가>

고객 인식
번호 구분

고객인식구분 (PK)
고객인식구분설명

고객인식번호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은, 고객과 관련된 번호를 유연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인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여권번호등은 가끔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번호의 변경 시

고객인식번호의 변경 뿐 아니라, 고객인식번호를 외부 키로 사용하는 타 엔티티 인스턴스

들도 모두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객과 관련된 번호의 변경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림4.나>와 같이 인공



프라이머리 키를 활용하여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채번

규칙에 따라 임의로 [고객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프라이머리 키로 활용하게 되면

고객과 관련된 번호(고객인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고객고유번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고유번호를 그대로 외부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객 관련 번호들도 정보로 관리하여야만, 이들 번호들을 바탕으로

고객고유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

     

고객

고객고유번호 (PK)
주민등록번호 (Nullable)
사업자등록번호 (Nullable)
여권번호 (Nullable)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그림4.나>

[고객고유번호]를 사용한 모델의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많은 번호들이 Nullable 속성으로

추가된다는 단점과 함께, 고객을 인식하는 번호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데이타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고객고유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항상 검색을

해야 하므로, <그림4.가>의 경우보다는 성능이 저하된다.

<그림4.가>의 모델링 기법과 <그림4.나>의 모델링 기법을 결합하여 <그림4.다>와 같이

구현할 수도 있다. 고객인식번호와 고객고유번호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고객 번호의 변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객 번호를 Nullable 속성 없이 수용하는 모델링 기법이다.

<그림4.다>는 한 고객이 여러 개의 고객인식번호를 혼용할 경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 고객을 관리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항공회원번호를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그림4.다>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물론, 고객고유번호의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성능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고객

고객고유번호 (PK)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고객 번호 고객 인식
번호 구분

고객인식구분 (PK)
고객인식구분설명

고객인식번호(PK)
고객인식구분(PK,FK)
고객고유번호(FK)

<그림4.다>

변경  이력에  대한  모델링

만물  백화점에서는  회원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회원  카드를  통한  상품

구매에는  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많은  고객이  회원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다 . 만물  백화점은  회원  카드를  통하여  수집된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각  회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  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 회원의  소비  성향은  알뜰형 , 합리형 , 진보형 , 유행  추구형 , 자기

과시형 , 신세대형  등  십여  가지로  분류된다 . 만물  백화점은  회원의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6개월  마다  회원의  소비  성향을  재평가  하고  있다 .

회원의 소비 성향에 대하여 단순하게 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림5.가>와 같이 된다.

<그림5.가>는 회원의 소비 성향을 현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소비성향회원

소비성향코드 (PK)
소비성향설명

회원번호 (PK)
이름
성별
생년월일
회원등록일
소비성향 (FK)

<그림5.가>

대부분의 릴레이션쉽 인스턴스는 한번 설정되면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타 모델에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엔티티 인스턴스 간의 릴레이션쉽 인스턴스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두

엔티티 인스턴스 간의 릴레이션쉽은 특정 기간에만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른 엔티티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쉽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기의 예에서도 회원의

소비 성향은 6개월 마다 재평가되므로, 97년 상반기에 유행 추구형 소비성향으로 분류되던



회원이 97년 하반기에는 알뜰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릴레이션쉽 인스턴스가 변경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릴레이션쉽 인스턴스의 변경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물 백화점에서는 회원의 소비 성향 변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원의 소비

성향 변경 내역을 분석하여 그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인지 계절적인 요인 때문인지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유행 추구형에서 알뜰형으로 소비 성향이

변경된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유행 상품에 대하여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한다. 또한, 회원의 소비 성향 변경 추세에 따라 백화점 내의 상품 진열도

변경한다. 그러므로 만물 백화점과 같이 변경 내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림5.나>와 같이 모델링하여야 한다.

소비성향회원

소비성향
변경내역

회원번호 (PK,FK)
소비성향코드 (PK,FK)
차수 (PK)
시작일
끝일

회원번호 (PK)
이름
성별
생년월일
회원등록일

소비성향코드 (PK)
소비성향설명

<그림5.나>

그러나, <그림5.나>의 데이타 모델에서 현재의 소비 성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

성향 내역 중에서 날짜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다. 소비

성향의 변경 내역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소비 성향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변경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현재의 소비 성향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타 모델링 방법이 필요하다. 즉, <그림5.다>와 같이 모델링하면 상기의 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소비성향회원

소비성향
변경내역

회원번호 (PK)
이름
성별
생년월일
회원등록일
현재소비성향 (FK)

소비성향코드 (PK)
소비성향설명

회원번호 (PK,FK)
소비성향코드 (PK,FK)
차수 (PK)
시작일
끝일

<그림5.다>

상호  배타적인  릴레이션쉽

세계  그룹의  인력개발실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  강사는  그룹  내부  직원이나  외부  강사를  활용한다 . 교육  강사는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개설되는

시점에  따라  강사가  달라질  수  있다 . 인력  개발실에서는  각  강사의  교육  반응을

조사하여  향후  섭외에  사용한다 . 교육  중에는  강사  없이  시청각  교재로만

진행되는  것도  있다 .

교육과 강사와의 관계를 <그림6.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반응]은

[직원], [외부강사], [시청각교재]로 부터 릴레이션쉽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세 개의 외부

키(Foreign Key)가 구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중 한 개만이 유효한 것이다. 또한 유효한

외부 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림6.가>는 정보간의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릴레이션쉽 중 한 개만이 유효한 경우를 상호 배타적인 릴레이션쉽이라고

부른다. 상호 배타적인 릴레이션쉽은 <그림6.나>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강사번호]는 직번,

외부강사 주민등록번호, 시청각교재코드 중 한 개이며,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는 강사

구분에 표시한다.

<그림6.나>와 같이 구현한 경우를 가상의 릴레이션쉽 (Virtual Relationship)이라고도 부른다.

즉, 교육반응과 강사와의 릴레이션쉽이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강사번호와

강사구분을 통하여 마치 릴레이션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교 육 직 원

교육반응

교육코드 (PK)
교육명
교육기간

직번 (PK)
이름
입사일

교육코드 (PK, FK)
직번 (PK?, FK, Nullable)
주민등록번호 (PK?, FK, Nullable)
시청각교재코드 (PK?, FK, Nullable)
교육차수
교육시작일
교육종료일
교육반응점수

외부강사

주민등록번호 (PK)
이름
소속

시청각교재

시청각교재코드 (PK)
시청각교재명
상영시간

<그림6.가>

교 육 직 원

교육 반응

교육코드 (PK)
교육명
교육기간

직번 (PK)
이름
입사일

교육코드 (PK, FK)
강사번호 (PK, FK)
강사구분
교육차수
교육시작일
교육종료일
교육반응점수

외부강사

주민등록번호 (PK)
이름
소속

시청각교재

시청각교재코드 (PK)
시청각교재명
상영시간

<그림6.나>

재귀적인  M:N 릴레이션쉽

번개  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 번개  전자의

컴퓨터는  대부분  자사의  주변기기  및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다 . 그러나  일부

주변기기  및  부품은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한다 . 번개  전자는  상품  및  재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  원칙  없이  관리하던  컴퓨터 , 주변기기 , 부품  등에

대하여  통합된  상품코드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 또한  각

모델별로  어떤  주변기기  및  부품을  조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

모델의  수주  물량에  따른  해당  상품코드의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

번개 전자의 상품간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7.가>와 같이 된다. 상품 및 재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품을 병합하여야 한다. 상품을 병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과 타 엔티티

타입 간의 릴레이션쉽이 복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상품을 병합하여 구현하면 상품간의

계층 관계는 재귀적인 릴레이션쉽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문제점은 재귀적인

릴레이션쉽이 M:N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M:N인 릴레이션쉽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도 없다. M:N 릴레이션쉽은

추가적인 엔티티 타입을 통하여 해결되며, 재귀적인 M:N 릴레이션쉽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상품코드 : CM0801
상품명 : 팬티엄 컴퓨터 
자사공급 : Yes

상품코드 : CM0905
상품명 : 멀티넷 컴퓨터 
자사공급 : Yes

상품코드 : CD0103
상품명 : CD ROM 8배 
자사공급 : Yes

상품코드 : RM1011
상품명 : SS RAM 4M 
자사공급 : No

상품코드 : FD2101
상품명 : TE 3.5” Driver 
자사공급 : Yes

상품코드 : MT0114
상품명 : 14” 모니터 A 
자사공급 : Yes

상품코드 : MT0217
상품명 : 17” 모니터 C 
자사공급 : Yes

1

2

4

1

1

1

1

상품

상품코드 (PK)
상품명
자사공급유무
상품Level
상위Level존재여부
하위Level존재여부

<그림7.가>

재귀적인 M:N 릴레이션쉽은 <그림7.다> 처럼 표현되어야 하지만 이를 바로 도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7.나>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먼저 상품을 두 엔티티 타입으로 분리하고 두 엔티티 타입간의 릴레이션쉽을 표현한다.

2) M:N인 관계를 추가적인 엔티티 타입을 통하여 구현한다.

3) 두개의 상품 엔티티 타입을 한 개로 다시 합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림7.다>와 같은 데이타 모델이 도출된다. <그림7.다>에서는 추가적인

엔티티 타입인 [상품조립]에서는 주변기기의 조립 수량을 표시할 수 있다.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조립

상품 조립

상품

<그림7.나>

상품 조립

상품
상품코드 (PK)
상품명
자사공급유무
상품Level
상위Level존재여부
하위Level존재여부

상위상품코드 (PK,FK)
하위상품코드 (PK,FK)
조립수량

<그림7.다>


